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머 리 말 

’ 86 년도 첫벤째 「국에생활」을 내놓게 되었다. 이 벤 호엔 ‘개 

화거의 우리 어문에 대한 문제’를 가지고 특집을 만들었다. 지 

나간 일이지만， 우리 어문에 대한 자각을 가지게 되던 그 당시 

의 여려 가지 모슴을 엿볼 수 있을 것이며， 오늘의 우리에게 좋 

은 참고가 될 것으로 믿는다. 

다음은 지난 12 월에 운교부에셔 발표한 외래어 표기뱀과 그 

해설을 실었다. 오캘 동안 연구 검토한 결파 이루어진 것이요， 

더구나 최종안을 만드는 데 본 연구소가 천적으로 힘을 기울였 

기 혜문이다. 이 안이 널리 얄려져 국어 생활에 도움이 되키를 

바라는 마음 간절하다. 폼 ‘외래어 표기 용례집’(안병 • 지명펀) 

이 나오면 더욱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. 

이제 봄빛이 완연하다. 5 월이 되연， 본 연구소가 일을 시작 

한 지 만 2 년이 된다. 국어는 우리 민족 성럽의 기본적 조건이 

요， 또우리가사회 생활을함에 있어 한시도떠날수없는수 

단이 다. 본 연구소가 하는 여 러 가지 사엽 가운데 「국어 생 활」은 

온 국민에게 올바르고 아름다운 말과 글을 쓰도록 이끌어 가려 

는 데 목적이 았다. 독자 여러분도 이 못을 이해하여， 많은 협 

조가 있기를 바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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